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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유전체는 전계가 없는 상황에서 두가지의 안정한 분극 상태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휘

발성 메모리 분야의 적용에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. 따라서, 강유전체를 이용한 메모리 소

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지만, 소자 집적화의 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로 

한 때 강유전체 메모리에 대한 연구는 급격하게 쇠락하였다. 이 과정에서 주로 연구된 강유전체 

물질은 Pb(Zr,Ti)O3, SrBi2Ta2O9 등 Perovskite나 Layered Perovskite 등의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

이었다. 2011년 산화 하프늄에서 강유전성이 발현된다는 것이 최초로 발표된 이후, 산화 하프늄에

서 나타나는 강유전성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. 기존의 강유전체와 다르게 Fluorite의 구조를 띄

고 있는 이 물질은 약 5 nm 이하의 두께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보이며, 성숙한 원자층 증착법 

등의 공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반도체 소자 공정과 우수한 Compatibility를 보인다. 이와 같은 특

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, 아직까지 산화 하프늄 기반의 강유전체에 대한 기초적인 물성에 

대한 이해나 강유전성 결정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. 

본 강의에서는 강유전체 물질의 기본적 물리적 이해와 더불어 Perovskite 구조 기반의 기존 강유

전체, Fluorite 구조 기반의 강유전체의 물성과 응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.  


